
<설교자들에게>

◎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을 충분히 읽고 깨달아라. 

◎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이 부활’되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셨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주의 육신>은 ‘고난’ 후에 ‘사망’에서 나와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의 보좌, 월명동>으로 왔다.

   곧 <지상의 황금성 천국, 하나님의 전>이다. 

   <시대 주의 영>은 이미 ‘성자’와 함께

   땅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세상 죄를 대신하고,

   2015년 3월 16일에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황금성 천국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로 갔다. 

   이와 같이 <시대 주를 따르는 자들>도 

   <주의 영과 육>과 같이 이 같은 역사를 행하게 되었다.

◎ 선생이 나오면, 너희 교회로 가서 설교해 주기 원했느냐.

   그것이 ‘육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지 않았냐.

   <주>는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 땅의 황금성 천국, 주가 나신 곳>으로 와서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느니라. 

   이를 모르고 또 옛날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 이를 깨닫고 설교해라.



◎ <3.16 행사>는 월명동에서 하면 

   한국도 100% 다 모일 수 없고, 해외는 3분의 1도 못 온다.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길은 각자 교회에서 휴거 행사를 하는 것이다.

   <생방송>으로 하되, 각 교회도 영광의 행사를 해야 된다.

   지금은 <기념행사>다. 이를 깨달아라. 

   <각 교회의 모습>을 한눈에 쳐다보려 한다.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면으로 본다. 

 

◎ <부활 복음>은 ‘영의 역사’다. 

   <주의 영>도 너희에게 역사하지만,

   <주의 육>은 ‘너희 앞에 영’이며 ‘머리’이지 않느냐.

   <주>는 여기서 하늘 시중을 들면서,

   너희에게 지시하고 말씀을 주고 행한다.

   곧 <주의 육신>이 ‘너희의 머리’가 되고 ‘영’이 되어 행하는

   <영의 역사, 부활과 영광의 역사>다. 

   내가 지방으로 돌아다니면, 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게 된다.

   이를 깨닫고 말씀을 전해라. 

◎ 말씀이 짧지만, 정말 깊다. 

   조은 목사를 보내어 설교하게 하려다, 너희에게 맡긴다.

   천천히 읽으면서, 너희가 충분히 본문을 이해하고 전해라.

   나는 너희가 설교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다. 세계 전체를 본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냐. 

   모두 잘해라.


